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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일자리, 소통에서 답을 구하다
김현미 장관, 청년들과 토크콘서트‘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’개최

공감정책 발굴해 4월 ｢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｣에 반영

□ 김현미 국통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

들이 ‘일자리 고민’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.

ㅇ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신촌 ‘르호봇 G 캠퍼스’에서 청년들이 

직면한 취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“국토교통 청년

일자리 토크 콘서트”를 개최했다.

*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, 누구나 시청 가능

□ 이번 콘서트는 청년 실업이라는 우리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

청년들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향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하기 

위해 마련되었다.

* 청년 실업률(15～29세) : ('11) 7.6% (‘13) 8.0% ('15) 9.2% (’17) 9.9%

ㅇ 국토교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

약 30명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기업·창업

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10여명도 함께 패널로 참여하여, 일자리 

미스매치, 창업, 교육훈련 등에 대해 열 띈 논의를 이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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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“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다”,

“주말 보장이 어렵고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”,

“기업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채용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공정한

채용이 필요하다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.

□ 창업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. “안정적인 청년 창업

공간이 필요하고 창작 공간과 결합한 맞춤형 주거공간도 제공되면

좋겠다”, “스마트시티 등 스타트업에 맞는 인증체계와 테스트베드가

필요하다”, “제로에너지 건축, 드론과 같은 신산업 지원을 강화

해야한다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□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교·대학생들은 “방학 중 해외 건설현장 방문

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”, “기업과 학교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

확대되고, 프로그램의 질도 좋아져야 한다”, “물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

IOT 등 최신기술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” 등 교육․체험기회 확대,

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 등을 건의했다.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취업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, 청년들의 

열정과 희망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도움을 주기 

위해 노력하겠다”며,

ㅇ “오늘 청년들과 나눈 소중한 대화는 오는 4월 마련되는 국토교통

일자리로드맵 에 반영하여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

정책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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